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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과 ‘서양’음 나누는 통상적 구분은 일단 지라적 구분이며 따 
라서 우리는 서양음 일차적으로 지라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서양이 
어디냐고 묻음 때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어느 지점에서 오늘1날의 
터키를 경계로 지중해 이북과 남 북미를 포함하는 지역의 선음 그리 
게 된다 그러나 이 지라적 경계가 원래 땅위에 그어져 있던 것이 아 
년 만큼， 언제부터， 왜 이런 경계가 그어지게 되었는가 라는 묻음음 
던절 수 있다 그라고 이 묻음과 함께 우리는 곧 이 경계가 문화적 
경계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서양이라는 지역이 나름의 문 
화적 정체성과 전통음 지녔다는 점 때문에 혹은 그같은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지라적 단위라고 한다면 이런 지라적 단위를 이루는 문화 
적 정체성의 출발과 형성 그라고 전승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의 묻 
음이 제가될 수 있다 우리의 주제인 ‘아낙시만드로스와 서양적 자연 
이해의 맹아’라는 제목은 이런 문화적 정체성음 지년 서양음 상정하 
고 있으며 나아가 이 서양에 시대를 관동하는 ‘서양적 자연이해’가 
있음음 전제하고 있다， 즉 시대의 차이를 념어선 특정 자연 이해가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 연구소 지원 연구과제 (3년 연구 
과제)의 지원음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묻이다(KRF-1998-005-BOOl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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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부분석이ê.1 한시c.l-ç_ 서양문화를 관능히 iL 있디 늠 진제기 없이는 서 
양석 자연이헤마는 일빈화되 언멍은 성럽히기 이펴울 것이다 그이니 
이야한 언맹은 이미 분명한 것이기받디 논의를 1δ헤 반히셔야 한 내 
용에 속한디- 니이기 우려의 논의는 이낙시낀드무스마는 인물이 이후 
이 분회직 깅게듀 헝성하는데 출밤성의 위지에 있는 사힘이고 l÷+ 
전후하는 시기에 특정한 운회 전풍이 1. 행대÷수 갓추가 시작한다는 
것을 한께 수싱한다 1.마고 이후 오늘담 우피가 시양이라고 ?-료는 
지역의 사릭-븐이 이 특정한 분회전통을 자선듀의 분회전통의 춤밤보 
여시고 전승애 오빈시 시양이라는 분회직 깅게샤 섣성되며‘ 시엉:직 
‘자연이해’도 이 시가에 [ 출밤점을 삽을 수 있냐는 깃이 이 금의 
제목이 내포하? 있논 주장이 될 수 있븐 것이다， 
약 2600년 전에 소아시아의 힌 노시에서 힌동했다y， 선해지는 아 
1f시만드로스에서 서양 지연관의 맹아블 장은 수 있다논 주장E Ii볍 
문제가 없유 년순힌 주장은 아니다 이 주장은 서양 자연관이 3000년 
여의 간 사가블 두? 임관펀 것이라는 혹E 적어노 어띤 점에서는 
임관성유 유지하_ï7 었다는 주장유 훼축하_ï7 었다， 서양적 지연관이라 
는 말을 듀정 문화 진싱에 난서히여 의미 있게 시 용한 수 있다i 히 
더c.l-y_ 이 진 1δ 내에서 디시 여균1 진 1δ이 구문될 수y_ 있을 것이 l ’1， 
그것 y_ 시기에 따ê.1 상당히 디 븐- 모슴을 띠iL 있디늠 점을 생각해 
렌-면‘ 이번 추장의 서칠iL 데둬함이 비무 드1:' 1난 수 있을 것이디 이 
전에 관련되 재빈 문제들을 하나 히니 담히는 일은 적지 않은 양의 
서1부석 논의를 필}I，믿 òl~ 일이 될 더이디 그마니 서양이마는 지리 
적 깅계가 분회 전풍에 근가하여 헝싱판 것이며. 시양이라는 운회전 
통의 일펜판 정지l싱괴 캄븐 것이 젖아짖 수 있나민 1것은 시양의 
후대가 /-/-보의 운회직 성 λ11성을 고대 1.리(의 l깃에 연걷시킴으 
보써 가능하게 판 깃이라는 주싱이 반아븐여친다면， 이미 ‘시양.이라 
는 개념 속에 이 김은 주싱을 업마간 정낭회하는 분회지도샤 개재되 
어 있다는 점을 우마의 논의의 춤밤접으보 삼을 수 있게 판다. 나시 
만해 서양이라는 문화전통에 근거한 지리적 경계의 근시에뉴 오늘 
아낙시만드로스와 서앙적 자연이해의 맹아 E'i:i 
?-랴기 서양이이 경계젓는 지역이 이떤 종류의 일관뭔 문화적 정체 
를 지년디는 사기 의식이 깔과 있으111， 이 문화적 정체의식의 한 핵 
심이 _jI_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일련의 정신석 작업에 난서한 문화己1 
는 점이 ?리의 논의의 출빈점이 되_jI_ 있디는 밀이디 
아낙시만L:보{의 깅우 1.외 시양근대 [미고 우피 놈의의 수세인 
시양 근대괴펙괴의 연관에 관한 대단히 깅펙한 수싱을 하는 하나의 
입 싱에시 놈의듀 춤밤하는 깃이 가능하다 짖 ￥퍼는 l의 저술 『-f
:주고} 논빅』의 세5상을 ‘소견라베( 이전천핵으보 ~ '. 아가라’라는 세복 
으노 섣정하고 있다 이 싱에시 윈퍼는 아닉시만F보《단 자선의 괴 
핵적 섣명의 구조듬 섣멍하는네 가싱 직딴한 깅우보 언급하며 놈의 
를 진행힌다‘ 포피의 이런 논의는 그 지체로 논련의 대상이 될 수 있 
ò 나 적어노 아낙시만느로스에서 서양 자연이해의 맹아를 보려논 우 
2-1 의 작업븐 한겸 용이하시l 힐 발판유 제공힌다‘ 그의 이던 입장은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런 논의 이후에 이 논문은 다시 포피의 이 
같은 입장이 휩지가 딴하논 ·실정성’의 새념과 내난히 밀집하새 연관 
된다논 것은 보여주시l 될 것인데 여기서 늘어 나는 실정생의 새념이 
란 무._jI_스의 싣정성이마 이름 븐힐 수 있디 이 믿놔스의 실정성이 관 
개념은 이미 형성되이 있七 개닝이기댐-디 L 이 근파 이울1:' 1 앞 뒤의 
근에서 li1 무-숫 개닝화되i 확인되이야 한 것으믿- 포퍼의 이문-석 입 
장이 이 개닝의 형성작업에 이떤 jE유을 줄 수 있七지기 함’n 댐-여 
진 수 있을 것이디 이 논문은 1 ) 자연에 관한 이낙시민드무스의 직­
간접 단핀을 사김.~서 제시히_jI_ 2) 이 자R 기운데 포퍼기 자신의 
놈세듬 보이 11 위애 듀었던 단떤괴 [의 애식을 간략히 세시하며 3) 
아닉시만L:도칸의 유얻한 식접전승도 이김븐 맥력에시 애석흰 수 있 
유을 보이고 4) 이 세 놈늠 에 .;;-통직으보 능싱하는 ‘심정싱’의 개념 이 
암퍼의 이묻직 입싱괴 어떻게 연견되는지암 보이는 순시보 친행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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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시만느로스는 탈레스 아낙시베네스와 힘께 밀레토스 학파 혹 
E 이오니아 학파라 건라는 세 사담 가운데 하나이다 탈레스의 제지 
무 불랴~ 그LρK12A6 이히 DK의 이낙시낀드무스 항딛 을 기랴키 
L DK12;_: 생럭) 또 틸페스의 후계사? 동딘 시인 둥으무"T:;""-.. 불랴웠 
디(A2) 민페r;::_스 학피 흑은 이 9 니이 학피마 L 이름은 그들이 태이 
니 활동했던 이 9 니이 시방의 항구ç_시 민페π스의 시멍에 따마 성 
여진 것이디 그들이 학피마L 이름 이에 함깨 묶여 불리L 데에~ 
만시 동헝 출신이미 L 전 이외에 그들이 주장했디jJ_ 진해시 L 입장 
에 적지 않븐 공통점이 밤견도1 시 때문이나 레미λ티오λ의 언급에 
따브띤 아닉시반F도A는 우리까 앙고 있는 핵라λ 사힘 E 까운네 
자연에 관해(pεri physεos) 써 u 은 금을 책으노 펴낸 죄츠의 인문이 
시도 하나(A7) .. !러나 이 시시의 나른 자연천학자E괴 마친까지도 
l의 책이 식접 전하지는 않는나 후대 자연천혁자5의 전승에 핵섞 
직 위지F 자지하는 아마λ보텐레ι쇼자도 l의 채을 식섭 섭했는지 
는 건분1덩하다 이딘 사정에노 껴 "하Y-，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나 그 
는 1차 문힌이 선해지는 최초의 그리스 철학지이며， 컨의 ?113 에 띠 
라 받하지연，1) 그리스인늘이 맏하는 이는바 ‘지언에 관한 탐 "’(pcri 
physcos hislOria)이를 문힌상 처읍。로 생생시킨 사땀이라딘 힐 수 었 
다 이 문헌은 ~r힌 서양세계 최초의 산문 형사의 닝이기노 한대 밀 
레토스 학파의 철학지늘이 이 작업은 처음 시작했다는 것은 이늘에 
서 시작히여 그리스 세계에서 운율 형태무 진승되던 서시시대애서 
11 Ch. Kahn ‘ Ana:ri’nanrJer and the OrigÎns of Greek Cosmology‘ 
HackeLL 19~니 3껴 감조 
2) 이 막F 픔라E의 Phaμψn 96a8에시 저유 언급띤 막루 이 곳에사는 아니사 
고라λ픈 ~l-J-히띤서 시용히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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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의 시대에무의 이행이 이루이지기 시작히.il. 학문이c.l---~ 새믿운 
인간활동의 영역이 처음으P 형성되기 시작했디는 것을 의미하기y_ 
한디 이들의 입장에 대한 텀구仁 따피서 서양 학문 초창기의 학석 
자연이해기 이떤 방식으무 시작되|이 이진의 신화시대와 디른 개념체 
게가 어떻게 행 성되어 사힘븐의 세게펜을 바꾸어 、응는지에 대한 캠 
보 식입의 성격을 지년다 
l 러나 이븐에 펜한 연구는 띤만 자료에시 븐 세한을 바게 되는데 
아닉시만F보칸의 깅우듬 세외하고 단레{나 아닉시께네(의 깅우 
[듀의 식섭적인 언멍을 섭할 분현이 우며에게 전해지지 않는나 식 
섭 전승이 전한다는 아닉시만F보(의 깅우도 자연천핵자듀의 금을 
R아 편집한 딜스의 년편집에 오직 두 면의 짧은 직집 전승이 전해 
올 밴이다 다는 소i라테즈 이선 지연청학지늘의 경우처럼 밀레토스 
학파의 사광늘에 관해 우리가 알?있논 정보는 대부분 후내 학설사 
가-doxographcr늘의 날에 의존하는데 이 늘 가운데 에서 특 히 승요한 사 
땀이 아리스토텐레스와 그 제지인 테오프닝}스토스이다‘ 아낙시만드로 
스의 직집인용이라 선하는 것노 터1오프라즈토즈의 1상설된 시작 U지 
연칠학자들의 견"Õ1LPh:ν'sikon Doxαjoll 니 ?늠 언감을 이리스ç_델레스 
의 『자연학닝을 주서했던 심플려키 ? 스기 그의 저술에서 빈복한 것으 
믿‘ 이녀끼지기 아낙시민드무스의 근인지에 관해서는 연구사들 사이 
에 의견의 일지기 이루이지시 않;」 싣정이디 이번 시정이I] r;-:_ 불구히 
.il. 닝이있는 이낙시낀드무스의 단괜은 비무 그것이 닌이있는 이 시 
기의 -8 일한 직접전숭이ê.l→七 전 때문에 듬 기치를 지난디 
이 금에시는 번저 아닉시만F보《의 자연이애에 펜한 자료샤 떤 
식， 간섭 전승듀을 1) -우한정한 것과 대핍자듀， 2) 우주론. 세게의 행 
싱 3) 가싱 현싱‘ 4) 생뷰과 인간의 끼워으보 구분하여 세시한나 [리 
고 이 단편듀 가운데 ‘ f 의 식접 전송이 ~-합판 DK12A9B1(자료 1)괴 
DK12All(자료 17)을 해식하고 겪보한나 자료 17)에 수녹판 것은 이 
른바 지구워통섣을 수성하는 우수론으보 f퍼가 ‘ {의 「 :f측괴 늠빅」 
의3) 제5장에서 다루변서 널리 알려지시l 된 난편이다， 이 년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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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포퍼가 어떤 점에서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이 오늘1날 과학 
이론의 구조의 선구가 된다고 주장하는지를 삼핀다 아울러 비슷한 
주장이 자료 1 ), 즉 무한정자에 관한 그의 논의에도 타당함음 밝힌다 
다시 말해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정자도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적 절 
료가 무엇인가라는 묻음에 대한 대담한 가섣 즉 포퍼의 용어로 추측 
이며， 이 추측은 경험음 통해서가 아니라 이론적 추론음 통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 작엽음 통해서 이 글의 본래 목표인 바 아낙시만 
드로스의 작엽이 어떤 점에서 서양적 자연이해의 맹아라고 할 수 있 
는지가 일단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절 수 있게 될 것이다 
3 자료4) 
1 ) 무한정한 것과 대립자들 
(1) 섬플라키오스(DK12A9B1) 
그것[근원]은 하나이고 운동하며 무한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 
데， 프락시아데스의 아들이며 밀레토스 사람으로서， 탈레스의 후계자 
요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한 것을 있는 것들의 근원5)이자 
원소(stoicheion)라고 말하면서 근원에 대해 이 이름[‘무한정한 것’]음 
처음으로 도입했다 6)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근원]은 묻도 아니고， 
3) K. Popper, Conjectures and R핸ltations， 1963, 한국어 판 『추측과 논박~ 1, 
이한구 역， 민음사 2001, 271쪽 이하. 
4) 이 자료들의 번역은 정암학당 팀의 ‘소크라테스 이전철학자들의 단편’의 미 
발간 화일(2003년 아카넷 출판사에서 발간 예정)음 사용한다. 이 번역의 판 
본은 기본적으로 DK에 기초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곳에서 탈리 읽고 있으 
며， 단편의 선정도 DK의 그것과는 같지 않다 파일사용음 허락한 정암학당 
측의 호의에 감사한다. 
5) 딜즈는 ‘원소’라는 말은 섬플리키오스가 덧붙인 것이며， “무한정한 것이 있는 
것들의 근원이다”가 아낙시만드로스의 말일 것으로 본다. 
6) 이 구절음 “그는 처음으로 근원이라는 이 이름음 도입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of낙시만드로스와 서앙적 자연이해의 맹아 ] :i~) 
인-:-.마jJ_ 불랴 L 것들 기운데 디븐 이떤 것r;-::_ (이니jJ_， [물이니 인스들 
파니디 븐 무한정한 이떤 윈전으무서(tina plηsin apeiron) 그것에서 모 
든 히 」들(hoi ouranoi)파 그것[히 이들 속의 세계들(kosmoi)이 생거난 
디 그런기 히면 그것[원소l들로부터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 
[원소]들에로 [있는 것들의] 소멸도 필연에 따라(kata chreõn) 있게 된 
다- 왜냐하면 그것[원소l들은 [자신들의] 잘못(ad펴a)에 대한 a배H{ε~(di니k냉7견e 
과 보~(tisis)을 시간이 정해주는 순서에 따라(kata t힌1 tou chronou 
taxin) 서로에게 지불하기 때문이다 끼 이지힘 _ r 는 보나 시직인 용어 
노 l깃l워소J :C을 만한나 이 사힘은 4까지 워소듀8 ，의 싱후 변회 
(metabole) :-' 수복하고시 이깃E 까운네 어떤 하나~ 시세(1흙體)9 ，노 
삼는 것요 적정하지 않I다낀 여기딘 이것늘 외에 다는 어띤 것은 [기 
체로 삼는 것이 적접하다낀 여겼읍이1 분'3하다 이 사암은 생성유 원 
소의 빈호'.f( alloi oumcno u)로부바 설 1성하지 않 Y-， 영원한 운동P로 인한 
내럽지늘의 분리뇌어나옴(apokrinomcnon) 。로 설 1덩힌다 그렇기 때문 
에 아리스토댄레스는 이 사암유 아낙사고라스 학파 사담늘과 같요 부 
류에 놓았다('아리스토텔레스의 「지연학」에 내힌 주석J 24, 13) 
(2) 히폴리보λ(DK12AIIB2) 
아닉시마F노〈는 ，，:릭시아네λ의 아E노시 및레보λ 사힘이나 이 
사힘은 있는 깃E의 근워(arche)은 7 한성한 깃이라는 어떤 원천 
(physis lO ) tina tou apεirou)으노시 이 깃에시 하늘:c.(tous ouranous)괴 
있q 심공려키 9 스는 1아리스두델래스의 「자인학」에 대한 주시 J 100. ~3에 
시 」턴 주정응 한나 [“아니시만드루스는 밑에 놓이는[/ /1세가 되는] 무한정 
힌 갓(to hypol、cnHCIlOIl 에씨on)꺼 물제 (sõma)인데， 대 뛰자듬(αlät10æt에) 
은 7 속에 틀어 있디기 분리되어 내F 마(ekkrinesthai)고 믿한디 7는 픽에 
놓이는 7것 g 처 S으보 은윈 (archc)이라고 북탔다 니]링지플은 뜨거 S 치기 
~- ••• "] _Î_리고 이 구식 역시 7린 뜻으보 썼 g 는지 노른다 
7) ‘」깃등우?터 (cx hõn) -_ 시분하시 때문이냐”는 심공 ~I키 9 스;1 확연해주 
고 있는 두막날 m 에 해당한나 
íl) 4가지 원소뇨의 。l 큼은 엠페노닐레스에서딴 학정된다 
g) 소요희파적 111년인 휘포케이 1매눈’은 선요적 윈 ?lg 뜻한디 
](iO 
그것[히 :-:]들 속의 세계(kosmon)기 생 11난디jI_ 밀했디 이것[본성l은 
영원하고， 늙지 않으며，11) 그것은 또한 모든 세계들을 딛，， 1싼디 
(periechein) [ jI_ 그L 밀했디] 또 그L 생 서넘 (geneseös)파 있 -~-(ousias) 
그랴」니 스별(phlhoras)이 한정되이 있디jI_ 먼jI_ 시간을 밀한디 이 시 
힘은 T 한생한 깃을 있는 깃 5 의 근워이며 워소(sloicheion)라고 만하 
면시 근워 (les arches)이라는 이니을 지유으노 사용했나 또 여시에 
빗붙여 운농。_önesin)은 영워하며 이 운동 속에시 하늘듀이 생 시게 
핀나고 했나('꼬든 이교직 교섭듀에 대한 논벽， 1 6, 1) 
(3) 위-블 ‘/ 타브코λ(DK12A1IJ) 
· 탈레스의 동료있닌 아낙시만느로스는 무한정한 것이 틴는 것의 
생성파 소멸의 전체 원인(pasan ailian)유 지니딘 있는데 이것[무한정 
힌 것1에서 하늘늘과 무수한 틴는 세계늘 임반이 분리뇌어 나E다 
(apokckrincslhai )Y~ 맏힌다 f-E 그는 그것늘[생생과 소멸1 은 틴두 돌 
구 돌기 때문에 소멸과 [그보다1 훤씬 디 이선의 생생이 무힌현 세 
내로부비 내내 었111 된다구 닌인했다('잡문짐J 2) 
(4) 이애디 ?스(DK12A14) 
이낙시낀드무스L 표락시이데스의 이들이 "1 민러1π스 시란으무서 
무한정한 것이 있 L 것들의 난인이미jI_ 밀한디 외1니히면 이것에서 모 
든 것들이 생서니 "1 또한 이것에무 모든 것들이 스별되기 때문이미 L 
것이디 그닿기 때묘에 무수한 세계들(apeiroi kosmoi)은 생서난 뿐 이 
니라 또한 생겨나 폰 _ l_깃에노 나시 소면한나는 깃이나 아T 튼 l는 
l 깃이 한성되어 있지 않븐 깃(aperanlon)은 숨어있는(hyphistamεne)[심 
현되지 않은j 생싱이 전혀 낚아 있지 않도녹 하시 위해시라고 만한나 
('천희자E 의 희성에 펜하여 3 ， 3) 
1II) 여기서의 푸]시스‘는 7 엇용 신출해 내는 힘음 지난 원선(originl 。로서의 자 
연음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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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니 ?게네스 과이l므디 9.스(DK12Al) 
이낙시낀드무스는 파락시이데스의 이들믿서 민레π스 시~람이디 이 
시란은 근원(뾰源!)(arche)파 웬1-(stoicheion)를 무한정한 것(to apeiron) 
이~l-_i_I_ 밀했:1L 공기나 물‘ 흑-은 디른 이떤 것으무 규정히지 않았디 
!다고 부분븐은 1건회듀 겪지만 전제는 1건회단 겪지 않는나고 했다 
(f천핵자듀의 생애외 사싱_!j 11 ‘ 1) 
(6) 아며2‘보텔 cçll À_(DK12A16) 
l러나 우한정한 문제(to apeiron sõma)는 l것이， 어떠 사힘듀이 
만하는 것지힘. 원소듀 이싱의 깃(to para ta stoiιheia)으보시 l것으 
로부바 그늘이 이 것늘I원소늘l유 산출~해내는 그던 것이는 아니변 그 
냥 년순히 I무헌정한 뭉체l 는‘ 겸넌 하나이며 닌→순힐~hcn kaì haploun) 
수가 없다 설로 이것I원소늘 이상의 것l유 무헌정힌 것(to apciron)_C_ 
로 놓뉴 반변에， 다는 것늘이 그것늘I공기나 뭉l의 무힌정휘에 의해 
서 소멸뇌지 않노끽~ 공기나 묻은 무한정 한 것。-로 놓지 않논[/무헌정 
한 것유 공기나 뭉로 상정하지 않논l 사땀늘이 있다 왜냐하변 공기 
는 치겁 지만 물은 습히 iL 불은 뜨서운 것처련- 그것들[원스들l은 서 
무- 간에 상빈되기 때문이디 만약 그것들 중 히니기 무한정 ò1 디변， 
디른 것들은 모두 이미 숫멸되었을 것이다 심재무 그들은 무한정한 
것은 [원←들파는l디-른 것이 |‘1 그것으무부터 이것I젠스l들이 생겨난디 
iL 밀한다C'자연학!J A4. 204b22) 
(7) 아며2‘보텔 cçll À_(DK12A15) 
심보 ]iLE 것이 근워(댔源)(hê archê)이기나 아니민 근워에시 나왔으 
며，우한정한 것(to apeiron)의 근워븐 없다 l무한정한 깃의 근워이 있 
을 깅우J !_것이 -우한정한 것의 한거I (peras)가 뭔 테니까 게나가 '-깃 
l무한정한 것l븐 띤좋의 근워이 11 때운에‘ 생 성하지도 않고 소벽하지 
도 않는나 왜냐하민 생겨난 깃븐 끔을 가잠 수밖에 없고‘ ]iL든 소벽 
에노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 지 때문에‘ 우리가 딴힌 것처 럼‘ 무힌정 
](-j~ 
한 것 이외의 디븐 안인들(aitias) ， 예컨대 시 ft(nOlm)니 시란(philian)파 
간은 웬인들을 선정허시 않L 모든 사란들이 밀히듯이 이것[난웬]의 
난안은 없.iL， 그것이 디븐 것들의 [난웬]이 "1 모든 것을 포함하고 
(periechein) 모든 것 g 조종한다(셔 bernan)iL 여 11진디 또한 이것은 
신적인 깃(to theio비으노 보인나 왜냐하면 이깃은‘ 아닉시마뇨노〈외 
대부분의 자연천학자E 이 만하늦이‘ 사멸하지 않고(athanaton) 파괴되 
지 않기(anõlεthron)I'1 때문이니-(l 자연혁 J 203b6 이하) 
(8) 아리λ보텐레 -"(DK12A15) 
γ 한정한 어떤 것이 있나는 믿음은 무엇보나도 5샤지l근기j에시 닦 
l'지늘에 111 주어졌은 것이다 1시 @ 시간P로부바 (왜냐하변 이것ξ 
무한하니까). (끽 그리고 느L기의 분힐로부바 (왜냐하연 수학지늘노 무 
힌(lO apciro)은 사용하니까-). ($: 만약 생겨나는 것의 원천이 무현하다 
연， 오로지 그럴 경우에만 생성파 소멸이 그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서 :']) 세다가 현정뇌어 있는 것(lo pCIχrasmcnon) 은 언제나 어띤 것 
파 관린해서 힌정뇌는데‘ 그래서 만약 어띤 것이 다는 어띤 것파 관 
련히1서 언재니 한정될 수밖애 없디면” 한겨Il (peras) ，-: 걸코 있을 수기 
없디 L 전에서 한띤” 모든 시란들에게 공싱되 난제를 안서주L 
것으무 무엇멍디 ç 기장 g 려한 것은 디 g 파 간은 것이디 시 iL 속이1 
서;_:，( en noesei) 꾼이 니시 않기 때묘이L 수π 수석인 크기~_ 81--;-: 비 
깥ç. 무한히디 iL 여 11진디('사연학J 203bl8이히) 
(9) 아리λ보텐 tll -"(DK12A16) 
밑에 능이는 뮤지1인 깃(to 011 sõma to hypok，ε l1llεn011)을 l 깃이 
셋 숭에 어떤 깃이E 아니면 볼보나 더 소및하면시도 공시보나 더 
미세한 나른 어떤 것이 E 하나노 보는 사힘 E은 츄츄안(pyknotes) 
l~) ‘사멸하지 않， 1， 파괴노1 지 않71' 는 조각글 B:j.oll 해딩된다 
131 이가시 땀노 아페이F 악 의미듬P 아리스두넬레스식연 분시의 결과이시 
이낙시민드보〈익 이돈에 의한 것은 이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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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성김(manote잉에 의해서 [그 히니를1 여 릿으면- ’간들이서 디 븐 것 
들을- 산출해낸디깐자연~b A4, 187a12) 
... 디-븐 시관들은. 이낙시만드무스가 말하ζ 것처럽， [히니] 속이l 있 
는 대핍자븐.(tas enantiotëtas)이 하나노부터 띨어져 나온나(ekkrinesthai) 
고 만한다 엠페도릅례(외 아낙사고라(치팎 하나외 여렷이 있다고 
수생하는 사힘듀도 마찬가지인데‘ 이븐 역시 섞인 깃(to migma)으노부 
터 나른 깃튼을 분리 애내 시 때분이다(낌은 책， A4, Una20). 
(10) 섞블리키오/:(DK12A9) 
그런데 대립놔논 것늘E 뜨거운 것(thcm1on)， 차가운 것(psychron)， 
에I I.J}는 것(x~ron)‘ 축축현 것(hygron) 등등이다(ì아리스토텔레스의 「지 
연학」에 대한 주석J 150, 24). 
2) 우주론: 세계의 형성 
(11) 위_.특-루타금서스(DKI2AI0) 
그의 말에 따E먼， 이 세계의 생성 과정에서 영원힌 것 ò 로부1'1 ~ 
a없.í!} 냉(t암)유 산흔-하논 것(gonimon)이 분리되어 나오며、 이것 。-로 
부터 나~. ‘ 1 " 형의 어떤 젠꽃이‘ I.J}치 껍질(phloion)이 나무를 간싸고 
자라나듯이、 땅 주위의 공기I진은 인개l를 감싸.ï7. 지라난다 이 것[1" 
형의 어떤 ‘센·꽃:1 이 부서지 나와서 어떤 퉁근- 것늘로 나쉽 ó로씨 해와 
닫 그려 .i!. 벌들이 있게 되 었디 (strom. 2) 
(1 2) 히-Z뤼π스(DKI2A ll ) 
CJ) 벌들은 불의 비퀴αyklon pyros) 면서 우추애 있ζ- 불에서 분-리 
되이 니. 9.면서 공기[정은 안개]무 감싸여서 생겨난디- 또 [불의 비퀴 
에ζ'1 난숨을 위한 관 모양의 딩 무- 간은 것들(porous tinas aulöedies) 
이 있어시 I깃l통노l 븐을 통해시 변 븐이 l우리에게J :c.러나 보인다 
](i4 
그렇기 때문애 또한 난순들이 치단될 때~ 식 (ß메들이 생긴디 (5) 딛 
은” 싱무들의 치단이니 개방에 따마서? 이떤 때L 치 9므L 것으무 
멍이jJ_ 이떤 때 L 기울이기 L 것으무 냉인디 또 혜의 비퀴~~ <땅의 
그것멍디-;_:-> 27배 너 크jJ_ 딛의 <그것멍디 L 17배 너 크디> 그랴jJ_ 
해는 샤싱 위에 있고 <남이 _ r 나유이며>‘ 띠끼지 않는<변l항생 J :'O 
괴 띠도는> 변l행싱j 브의 마귀듀은 까싱 아래에 있나 141(refl 6,4-5) 
(1 3) 아에티오λ(DKI2AI8) 
아닉시마F노〈외 께드노도노λ는 키오(외 극라테( 출선으노사 
해는 모E 깃듀 보나 까싱 위에 능여있고 l 나유에 단이， 이깃듀 
밑에는 묻박이볍늘파 떠돌이벨늘이 놓여있다[구 맏힌다1(11 15, 6) 
(14 ) 아에비오스(DK 12A21) 
아낙시만느로스[의 맏에 띠금변 해논1 땅보다 2Rl'H 큰 원。로서 
마차 바퀴(lrocho)와 흡λ{하며 뇌로 가듀 잔 속이 번1 테두리를 가지 
민 있는데 [테두리의1어민 부분에 있는 작은 입 "를 통해서 마치 풀 
무의 취곤~(plesteros aulou) 을 싱히1서[비람을 불이내 L 것]처떤 15 \ 불을 
내댐인디 이것 역시 헤이디{II 20, 1) 
(1 5) 이 에디 ?스(DKI2A21) 
이낙시낀드무스L 헤 L 땅파 [크기기]간시낀， [혜의] 비퀴 L 땅멍디 
27배 큰데” 그것[비퀴]비깥으무 숨구멍이 니 있뇌 그것[비퀴]애 의히1 
시 l 애 IH '6 금게 움식인나l고 만한나J(ll 2L 1) 
(1 6) 아에티오λ(DK12A18) 
아닉시마F노〈는 l변듀은1 마퀴듀고1 구듀에 의해 움식이는너1， ~ !깃 
l바뀌외 구J ~:C~ 위에 l 변듀이1 세샤시 자마집고 있나l고 만한나J(ll 16, 5) 
14) < >는 딜ι가 보충한 섯임 
1:5 1 소각기 8,1 든 잔소하라 
of낙시만드로스와 서앙적 자연이해의 맹아 ](-j:i 
(1 7) 히3뤼π스(DK12All) 
':JI 땅은 이떤 것애 의해서 ç_ 엽 ç_딩허시 않은 채무 공중에 떠 있 
으"1 ， 모든 것들무부더 간은 거리만류 떨이셔 있 g 애 의해 머물이있 
디 16) 그것의 모양은 구부미시j_I_(gyron)17) 둥긍"1 돌기둥파 거의 H1 
슷하나 l I 깃의j 퓨띤 u}닥 한연븐 우리까 밤붙이고 있고 나른 편은 
l우미외j마수보고 있나{rεf 1 , 6 , 3) 
(1 8) 아에티오λ(DK12A25) 
아닉시마F노〈는 명이 돌기둥(liÙlÕ kioni)괴 닮았나l고 만한나1 표 
면 바닥 의 " * (III 1IJ, 1) 
( 19) 위-ζ 루타금년스(DKI2A10) 
땅은 딘양이 원통형인데， 넓이와 미 11 1•해서 1/3 이 될 만큼의 높이를 
지닌다끼 그는 맏힌다(slrom ， 2) 
3) 기상현상 
(20) 알넥산느로스(DK 12A27) 
그늘 가운데 어띤 이늘의 맏에 띠 E변 바다는 최초 습기의 신류불 
이다 땅 툴레의 지역 ξ 습했는데 이후에 습기의 임부는 해에 의해 
승발뇌어 이로부비 바땀이 생겨나고 해와 달의 회선노 생겨났다 이 
승기와 증말로 언하여 시것늘[해와 달1 이‘ 지신늘에세 이것[승말1의 
161 ‘옛 사꽉듬 까운데 아니시만드쿠스저버 」깃[맹]꺼 균형 (ten homoioæta)으 
무 인해 머물러 았나고 막하는 이등이 있나 왜냐하면 가운데 자라잠고 있으 
면서 때 꺼으1 것듣고1 πg한 까계에 있는 것은 위보보q 이래보니 [최 우] 
어 Lτ 한 쪽으보 S 직이는 것은 적석히지 않고1 년1 니]쪽틀보 S시에 3 직연 수 
도 없어서 l 니품 2.1 았g 수뷔에 없기 때 {i이디 "(Aristot1e. r!e α，e/o b 13 
:2~.βh ]()I 
171 간고려냐 어깨의 7η 라진 모양저뒤 진동식연 꺼해에 따르면 ‘퀴쿠스‘는 맹 
의 능은 구역 g 기리킨디 íKRS 11쪽으] 요케이 T_/'에 과한 cll용 꺼소) 
) ”
공급이 생기L 곳 딛퍼1 무 헝히1감으무써 회진을 만들이 내기 때문이 
디 디븐 한넨 땅의 ?묵진 시역에 넘서진 습기의 디「I 이떤 일부기 
비디이디 그링기 때문애 비디 L 히1에 의히1 매번 밀마들면서 너 석이 
서이” 걸국 언젠기 L 미븐 땅이 될 것이디 테 9 표마테스기 이야기하 
늦이，18) 아닉시마F노〈외 디오게내〈샤 이런 견해~ 까졌나(m 
Meleor , S , 67, 3f) 
(21 ) 히폴뤼보λ(DKI2All) 
마힘은 공시의 가싱 미세한 증시E이 분며현 때 l 마고 l깃= 
이 움식이띤시 김이 모임 때 생끼나 비는 해에 의해시 명으노부터 
위로 올려지는 승기에서 생긴다 번개는 바담이 떡어지변서 "름은 
f갤 때 생긴다(Ref ， i 6 , 7) 
(22) 아에 비 오스(DK 12A23) 
천풍， 번개 벼팍 돌응 그리고 태응에 관하여 아낙시만느로스논 
이 틴는 것늘이 바땀에서 나E다[딘 받힌t:tl 왜냐하변 [바땀이1 진 ξ 
구름으무 에워싸여 엽측되었디기 미세함파 기내유으무 인히여 [에워 
싼 구름을 Hl 집j_I_] 더셔 니옥 때? 그 터진이 9 관한 스리를 낀들이 
내 L 한띤” 더진 곳은 구름의 긴 g 파 데 Hl 되이 번썩임의 문출을 만들 
이 내기 때문이디(ill 3.1) 
4) 생물과 인간의 기원 
(23) 이 에디 ?스(DKI2A30) 
이낙시낀드무스[의 밀에 따므면] 습한 것에서 최초의 생물들이 기 
시누성이의 껍질(phloiois)에 듬이싸여 태이났디 니이기 들이기면서 
너 미븐 것에무 니왔으"1 껍질이 찢이 뱃거시사 짧은 기간동안 디 g 
단계의 삶을 살았디(V 19 , 4) 
18) Phys. orJin fr.2 .3 
아낙시만드로스와 서앙적 자연이해의 맹아 H꺼 
(24) 히 용뤄π스(DK12All) 
!센 생물들은 해에 의해서 증빈되는 <슴한 것에서> 생겨난디 시란 
은 디른 생물- 즉 물iI_기에 의헤서 생겨났」lL 처음에七 I물iI_기와l 이 
추 비슷했디 (Ref i 6, 6) 
(25) 플 I’타브코/--(DK12A30) 
옛 핵레의 후손듀도， 시마아 사력-븐지럼‘ 사뤼이 측측한 집 ;11에시 
생겨났다고 믿가 때운에‘ 소싱 대대보 F서l이본에게 세닫을 마친냐 
l 때분에 !드은 닫고시÷수 암께 자란 농족지럼 송배한다 l. I런 접 
에시J (브-은 아닉시반c보까보다 더 직선하게 천학 적인 사고듬 한 
다‘ 왜냐하변 I아녁시만느로스는1 그 뭉_17.7 1와 사광늘이 같은 것듭 
속에서 I태어난 것이l 아니라‘ 불?가늘 언에서 처읍에논 사광늘이‘ 
마치 상어듭처럼， 태어나서 길러졌_17_ ， 스스로를 1 1→조하기에 층분해지 
지 그 때 밖。-로 나왔?며 땅6로 갔다Y- 주장하기 때운이다(적1’'Inρ， 
1깨， R, 4, 730c.). 
(26) 위-플루나코코스(DK12AIO) 
더욱이 그七 처음에 사람은 디른 종류의 :당물들에서 태이났디 iI_ 
밀한디 왜니:히면 디른 동~물들은 남방 사신들 스스무 삶응 꾸펴기지 
만 시란만은 9_랫:당안 양육을 필 \l 핀 한다는 전에서- 그넣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에 그와 갇았디면 걸코 살이닌지 뭇했을 것이기 때문이 
c.l-i!.. 밀한디 (~잡문집낭 2) 
(27) 켄소며노까(DK12A30) 
맙페보{ 사뤼 아닉시만F보까는 문고가븐 혹븐 닫고/1외 아주 닮 
븐 농딛→듀-이 데워추1 딛고} 명에시 생겨났나고 생각한나 이븐 안에시 
사력 듀이 자라녔고 내아는 싱년이 된 때까지 ! 안에 끽혀 있냐가‘ 
l 다유에 마침내 이 듀이 터지자 이미 -간/τ보 녁고섣 수 있는 담자 
늪과 여지늪이 I거지서l 나왔다논 것이다(If흔생임에 관하여J 4 ‘ 7) 
](i 셔 
4 
아낙시만느로스의 닌편늘은 A닌편과 B닌편유 (분하지 않고 1) 무 
한정힌 것과 내립지늘 2) 우주논 우주의 기원 3) 기상이논 4) 생 1 덩 
의 기안으무 니누이 빈궤된 것이디 여기에 사딘무 재시되 단렌들 진 
체에 관한 논의를 히기L 이렵디 이 기운데 두 주재에 관히1 여기서 
논의한디 두 주제 중 히니 L 위의 단빈 번취1문에 일련번호 21 무 기 
록되 S-l-~뤼π스의 ?주른애 관한 단띤이 1 네 디븐 히니-l___- (이낙시낀드 
무스의 심재 언병을 팀jJ_ 있디jJ_ 진히1 시L 일련번호 5번의 이페이문 
에 관한 만띤이디 이 두 단렌을 닝히1 물문 이낙시민드무스의 사연애 
관한 생샤의 전〕i샤 --':::::=-0어 나시는 어렵나 이 선변핀 누 수세~ 통해 
시도하려는 마는 아닉시반F노〈가 자연에 섭근하는 냉식괴 _ r 특정 
이며 이 빙식괴 특정이 이후 시양 괴혁에 지니는 의미이나 여시시 
나 「게 흰 섯 민째 단연븐 특히 f퍼가 l의 저시 <fτ괴 논박>에 
시 나 「었딘 깃으노 유명하나 이 단연을 해석하띤시 구퍼까 세시하 
는 아닉시마F노λ의 논의구소는 우리까 수세직으도 겪보하려는 심 
정성 새념과 바로 연겸될 수 있다는 점은 늘어 댄다 뭉논 이 경우 
실정성이련 위에서 인납했듯이 굉지가 그리스작 실정성。로 "분했 
딘 로딘스의 실정성이다 ]이 
4- 1. 
포피가 아낙시만느로스의 지 11 원통설 ~r는 地ftff.i'ðJ~갱에서 논의한 
"조는 무한정지에 관힌 아낙시만느로스의 긴해에노 그내로 적용될 
101 필자의 「파르메니데스와 않의 실정싱」， 『과학과 철학』 게 12집 105쪽 이하 
및 이 잠시에 실，-1 '파르메니데스의 자인이해와 우고스의 실정싱」， 『철학사 
상」 제 1;)섭 쥐j 
of낙시만드로스와 서앙적 자연이해의 맹아 ](까) 
수 있디 대둬한 기션을 제시히jJ_ 이것을 논의를 싱헤 옹호61 ;_: 구주 
기 9_-;--:-난 파학의 기본구주마 L 것이 포퍼의 입장이디 이런 그의 입 
장은 이에 인 g 되L 포퍼의 주장애 잘 드êl 니 있디 낀저 이낙시만드 
무스의 서구부 8 션에 관한 만띤응 멍jJ_ 포퍼의 주장을 들이 댐사 
히 프뤼노선DK12All) 
1:3:' 땅은 이떤 섯애 의해서노 임노당하지 않은 재로 S중에 떼 있。 
며 q ; 것닐로부미 샅은 기 다1 딴늠 떨이져 있읍에 의해 머문래있다 
그 섯의 민 잉 은 f부래 지 -l l_ (gynm) 둥글며 놀기둥파 기 의 "1슷하다 
[J깃의] 표면 마픽 한번F 우려가 빌블이고 았고， q듀 션，0， [우리와] 
uVt-보 이 있다(R<j. I 6 , 3) 
진동직얀 경핵주의 인시 F과 진흥직인 과학λ} 시슴꺼 모두， 모든 
과학꺼 관칠에시 출받해시 사시히 」라고 주신스립기] 이 F으우 나아 
끼디는 베이컨 척혁의 선화에서 각은 영향g 반고 있디 _----，_2.1 니 시션 
은 7렇지 않다는 것 g 우라는 소극라베 ι 。1 천의 소기척희지플g 연 
구한으보씨 아 수 있디 [ ... ] -r 시상달 숭 "11부분은-r리고 「숭 최 
상의 것은 관장」다늑 부관하다 [. ] 민냐학껴인 신술은 가실이나 
짐작 'F는 추「이 ι) 는 섯A(베이컨의 섯용 포함해서) 01 대부ι의 
추「듬이 걷며 기짓。로 판명뇌었다는 섯음 ? 이가 깨남거] 노1 ,;:!, 버]이 
킨의 신화는 η 식절한 깃이 꾀 cpll 
인용문에서 포피는 통상적。로 신봉뇌는 베이컨적 경험주의가 파 
학에 관한 이논。로 부적접한 것이며 베이컨의 주장과 달리 과학은 
경험적 관찰에서 흔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힌 가설 추측에서 시작 
한다는 것은 주장하딘 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은 잦 보여주는 애가 
←크미테스 이진 칠학사들의 경?미L 것이디 포퍼L 듀벌히 이낙시 
낀드무스기 이 기운데에 ç. 기장 뛰이난 경우 를 지1시한디 L 것을 그 
의 시구부 8 신의 경?틀 닝히1 멍여 준디 
틸레스L 시구기 배처떤 물위애 떠 있으1'1， 시진이란 물의 유직임 
으무 인히1 시구기 흔들랴 L 것이미 밀했디jJ_ 진해진디 포퍼애 따므 
201 Poppeμ 앞으1 책 ， 2T1쪽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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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틸페스~~ 1배의 흔들럼이니 시진을 관찬했음애 틀럼없으니 그의 
이문의 9 전은 시구의 떠받친이니 부 8 상대 그리jI_ 시진을 시구기 
물위에 떠 있디L 추측으무 선명 61 :_: 것이디 이낙시만드무스L 이 
틸페스의 이른을 비판61'-:데 그의 비판이 포퍼의 논전 을 틸레스의 
깅우보나 훨씬 선멍하게 보여 준나는 깃이나 아닉시반F노A는 더 
이싱 남tllι외 김은 관작에 의한 유 f=r 사용하지 않는나 아닉시반 
F노〈에 따브띤 ‘지구는 l ... J 어떤 것에 의해시도 띠만쳐져 있지 않 
으나것이 나른 모E 깃브노부터 능기마에 있나는 사심 때운에 성 
지핀 싱내~ 유지하고 있나 _ r 것으} 헝내는 복의 헝내외 김나 우마 
는 l깃의 냉냉한 퓨면 한쑥을 기닙고 있는 반면 나른 사힘 E은 l 
반내편에 었다낀 1 인류의 사상사를 통해 가장 내담하고 역신적이며 
가장 놀라운 생각 증의 하나라딘 평가하는 포피는 아낙시만느로스의 
이 생각이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논에 의해 성립힌 것이라딘 받 
힌다 쥬 지 (가 뭉위에 떠 었다는 탈레스의 이논은 임관생 었111 전 
새힌다변 무힌 소납에 빠신다는 점 때문에 지냉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겸논요 관찰은 통해서가 아니라 추논힘P 로씨 노달하111 뇌는 겸 
문이디 버딘뜩 이둔으무~ 만깐 n만한 선멍을 하 수 없디 L 걸른을 
내린 이낙시민드무스L 너 니이기 서구기 듀벌히 이떤 방헝으무 떨 
이진 이 g 기 없게김 모든 곳에서 둥서라애 있디L 공긴의 내석 구주 
상의 이 g 애 기빈히여 공중에 부 8 히jI_ 있디~ 데팀한 걸둔애 이므 
게 되디 L 것이디 
이간은 이낙시낀드무스의 걸문은 ‘틸페스의 걸문에 대한 시색적이 
면시도 비핀적인 논증괴 f싱적이면시도 비핀직인 겪보’괴에 근기한 
깃이라는 것이 커L 퍼의 수싱이나 F퍼에 따브띤 ‘어떤 이론에시 숭요 
한 것븐 l깃이 갓는 성명믹괴 _ r 이론이 시힘괴 비핀을 견니내는지 
의 여부”낀]라는 깃이나 고대 l 마〈에시 생핍했나고 우리가 수싱하 
21) Poppcr, 김꺼 잭 270-6쪽 
~~) POPller, 같은 채 ~7i:'여 
2.3) Popper, 까은 책， 2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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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싣정석 시 8 와 이 싣정성이 시니 L 이른적 강제력은 추둔애 난서 
한 기션(thesis)파 테스F 틀 견뎌내 L시 여부에서 비롯되디 L ?랴의 
입장은 이와 간이 이낙시민드무스의 경우에서 포퍼기 멍여주L 이른 
구주의 틀파 정확01 일지한디-"- 하 수 있디 또한 각스「크마테스 이진칠 
희자-c:;-~으의2의l 합피싱의 보대는 
통해 세시핀 입 싱(φpo야sllion)η) 어에1 대한 비핀직 겪보에 있나는 점 또한 
매브닝의 금에 시대어 시양 고대에 심성직 사유의 헝싱을 겪보한 암 
의 금의 논의외 얻지하는 점이라는 사심도 안께 언급뭔 수 있겠나 
4-2 
아닉시마F노〈 수싱의 이김은 심성직 구소는 산 양려진 우한정자 
에 관한 l의 단변에시도 마친까지도 보여집 수 있나 운현직 사성에 
관력한 논의÷+ 통해시 아닉시마F노λ의 입싱을 샤능한 한 분명히 
하고시 간략히 l의 이론직 입싱을 겪보하는 순시노 논의듀 친행한 
나 식접 아닉시만F노λ의 단연을 겪보해 보도녹 하자 
」깃[니왼]? 하나이고 운동하며 무한정하냐고 막하는 사꽉듬 가운 
데 교릭시아데스의 아듬이며 델래두스 사라으루시， 탈레스의 후계자 
요 제지인 이낙시민도보λ는 꾸한징한 것 g 있는 것듬의 근웬:24)이지 
웬소(stoichei이11라고 믿하면서 은웬에 매해 이 이뉴[‘구한정한 것 g: 
처 S으보 도입했디 ~Sl P 는 이렇셰 밀한다 “ 7것[근위]은 품도 아니 
,r, 권소니] 이 판이뉴 섯듬 가운데 다근 이띤 섯노 아니 -1/_. [분이나 원 
241 딜즈는 j원끼이라는 막꺼 신픔리카 9 스가 덧블연 깃이매， “무한정힌 깃이 있는 
깃등의 니원이1'1"가 아녁시반드루스의 막일 깃으우 본q 
~"I 이 구정음 “그는 치읍。로 듀권이이늑 이 。l 큼음 노입했다”이 이 버역학 수노 
있다 심픈다1키오스뉴 「아이스도텍레스의 「자연학」이] 대한 「석 1 1 ,,0. ~:j에 
서 그런 「장흔 한다 [“아낙시만브로스는 밑에 놓이뉴[;기제가 되뉴] 'f 한정 
힌 갓(10 hypol、cnHCIlOIl 에씨on)꺼 물제 (sõma)인데， 대 뛰자듬(αlät10æt에) 
ð , _l 속에 듬어 있나가 분리되어 1-1온cf(cklωncsthai)고 막한나 」는 밑에 
놓이는 」깃응 저유으우 니원(arche)이라고 분렀q 대귀사듬꺼 뜨거움 자가 
~- ••• "] _Î_리고 이 구식 역시 7린 뜻으보 썼 g 는지 노른다 
ln 
소듬괴는]디른 꾸한징한 어띤 윈칙으보서 (tina phvsin apeirα1) ， _Î_것 
이]서 민 sld뇨 (hoi ounmoi)파 그것[하dl 듬 치의 세계듬 (kOS1l10i) 
이 생겨닌다 그런가 하，;:! 그것[원소]듬로부디 있뉴 것닐。l 생겨나게 
되 -1/_. 이 것[원소]듬이]로 [있는 것닐의] 소멸노 필연에 따이 (kaLa 
clnιõn) 았기] 뀐나 쇄냐하면 」깃[원수]듬꺼 [자신등의] 질못(adikial 
에 대한 매싱(dike)과 배싱(tisis)응 시간이 정해주는 순사에 따라 
11、 ata ten toll dnαl이1 t.axin) 시우에게 지분하시 때문이나 "::y;) 이서 
럼 7는 보디 시적인 용어보 7것[윈소]듬 g 밀한디 이 사암은 1기지 
웬소듣ι의 상호 먼화(metabolcl든 주목히고서 이것듣 기 γ 네 어띠 
히니든 기제(멜뿔):2::<)보 식는 것은 적식하지 않디고 여기고 이것듣 오1 
에 다은 이띤 것음 [기체로 삼는 섯이 저절하다 -l/_ 여켰음이] ι명하 
다 이 사럼은 생성응 원소의 띤희( all이oumenou)로부디 실명하지 않 
,'. 영원한 운농。로 인한 대립자듬의 닌이노]이나옴(f:lrx )krin( )lllenCm) 
으우 섣「잉힌t+. J렇/1 때문에 아리스두넬레스는 이 사라응 아ι!사고 
라스 학파 사라듬과 같꺼 η유에 놓있나( ，아리스두넬래스의 「자인학」 
이] 대한 f석， ~4. l:j) 
4-2-1 닌편의 받미에 씌어 있듯 이 닝은 기원 후 6세기 아리스토 
댄레스의 주석가 선틀리카오스의 「아리스토댐레스의 「지연학」에 내 
한 주석기에서 발쉐된 것이다 고띄。로 표시된 것이 아낙시만느로스 
지신의 ?113 。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4행에서 이미 ‘그는 이렇 111 맏 
힌다.’라는 맏이 있P나 그 이후의 인1덩이 'i'.두 아낙시만느로스의 인 
멍으무 댐기 L- (이렵디 jI_믹으무 요시된 부문에 이이시L 
“이처럼 7는 보디 시적 ~l 용어보 「것[우]소]듣 g 믿한디 ” 
미 L 언갑으무 딛 때 시석인 g 이‘무 요현되었디L 부분이 이낙시낀 
F노〈의 깃이라 보는 것이 7 피까 없을 늦하나 시직인 용어도 퓨헨 
핀 부분이 어디까지인가가 나유에 세시되는 운세이나 일단 u}노 암의 
261 ‘」깃등우?터 (cx hõn) -_ 시분하시 때문이냐”는 심공 ~I키 9 스;1 확연해주 
고 있는 두막날 m 에 해당한나 
~7) 4가지 원소뇨의 。l 큼은 엠페노닐레스에서딴 학정된다 
281 소요희파적 111년인 휘포케이 1매눈’은 선요적 윈 ?lg 뜻한디 
아낙시만드로스와 서양적 자연이해의 맹아 l T~ 
“왜냐하면 _，.것듣은 부정의에 내한 배상(dikc)괴 보상(tisis) g. 시 
산이 정해주뉴 순서애 따ι]'(kaμ1 æ n U>u chronou l; lXi n) 서로에게 
지 북히기 때‘꾀-이디 " 
마ζ- 구절이 시적인 정이를 시 g.;-] 뇨 부분에 포함되ι- 데에L 별 문 
세가 없을 깃 김다 I 암의 분상에 대해서는 소면이라는 만 즉 
phthora라는 개념이 아낙시만-.::::도(의 시 가에 사용펀 깃이가보다 아 
마{보텔레(의 것이라고 보는 깃이 직신한 만섬- 직섭인용이 아니라 
는 견해가 세가되어 았다 [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띤‘ 뒷 운싱 
의 ‘왜냐하면’을 뜻하는 ‘gar 의 연견이 어렵게 되어 앞의 분싱도 아닉 
사고라{으l 깃으도 보는 깃이 통싱적인 견해이다‘ 
낱-은- 선체적‘o로 archc에 관현 논의의 맥팍에서 아낙시만느로스를 
다루Y. 있다‘ 먼지 그가 archc를 하나로 본 사팝늘의 그뷰에 속한다는 
것‘ 그리자 그뉴 몰아나 공기 같은 특정 원소를 archc로 생각하지 않 
Y. 그것늘과뉴 다는 무헌정지{apciron)를 archc라 했‘。-며‘ archc로 ‘무 
헌정한 것’이라뉴 받유 처읍。~로 사용했다뉴 꺾이 인납뭔다 다음o로 
이 archc에서 우주와 그 속의 사물늘이 생성되었다뉴 쥐이 911성되며 
이이서 이-낙시만드핀스 사신의 말이미 생각되ζ- 구절이 언갑된디- 이 
구절에서ζ- 필연에 따마 일이니 L 생성파 스멸의 순환이 이야기되iI_ 
원숫들의 f띔張에 따븐 시간의 배상 진서가 이야기원다 이이서 이낙 
시낀드핀-스의 이 구절이 지년 시적 뇨현에 대한 언갑; 또한 왜 그기­
원숫를. arche 흑·은 71처I](hypokeimenon) .? 신청히ζ- 것이 부적절εl다 
iI_ 생각했ζ-시에 관한 。Hl'71 분명히 재시된다 끈으무- 생성에 관한 
아닉-시만-.::::노(의 입장이 짖직 1견회alloìosìs가 아니라 분리직 변회인 
‘분마됨’(a pokrinomen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반치 아리까‘~텔레{ 
에 의해 아닉사고라:선외 킴이 분뉴되었다는 점이 언급펀다 
4-2-2 이 단펀이 진체적으무. arche무서의 무한정자와 이 무-부터 ;-] 
깐이니 여너 시물들의 생성과 :추-멸에 관해 논의하ζ- 것으건 닫 수 
있겠는더1 ， 전치l 놈의의 깐접븐 [가 왜 특정 원소가 아니라 T 한성자 
174 
를 arche무 선정했L시룹 이야기 61 ;_: 것에 맞추이셔 있디 그의 무한 
정사마 L 개념이 이떤 성각의 것이이 또한 생성파 ↑「멸이 이떻게 파 
악되jJ_ 있L시기 간접진승 문헌을 싱헤 즙너 전착될 필 9 기 있을 것 
간디 2~)) 
γ 한정자에 뀌한 싱이한 견해듀에 뀌련핀 운세는 아리거cs_텐레〈 
외 비오괴라!'-:_-7-!'-:_의 증기듀 사이의 볼일치에 시인한나 아마〈보탠 
tll-^-에 나오는 무한정자 관려 구신듀은 세 l 룹으노 나될 수 있나 
])1 행이싱혁 J 1069b22(DK59A6 1) 
“모든 깃틀F 있는 깃에시 생겨나지만 가능식으우는 았고 현실식으 
우는 있지 않꺼 깃에시 생겨난나 1내무 。1 깃이 아니사고라스의 하나이 
고 설무 。lii 현이 “모든 깃F 핍께”세나 닛나이J 엠 에 P클레스와 아 
낙시딴L 로스의 섞인 섯(μ) meigma)이다 y생이상학J L~. ]이i，lh 1,1) 
여기서 아리스토댐레스는 무현정지를 지신의 가능태의 원시질료 
prnnc mattcr와 등치시카민 있다 U 생이상학] (1)1용문의 구결에서 아리 
스r;:델페스L 모든 사물들이 현싣태의 것들무부터기 이니며 기능태 
의 것들무부터 존재히게 되디L 사신의 생각을 산병히jJ_ 있디 이런 
생각의 예무 그L 세계를 그 사신의 듀성을 기시시 않은 기체무부터 
산병 81--~ 이른들을 스개히L데 이낙시민드무스와 데모크리r;::_스L 이 
떤 감각 석 성진 ç. 부여될 수 없L 기체틀 선정 -ó-]--;_:- ;;경 ? 무 엠페?컨 
퍼1스와 이낙시jJ_마스L 각기 arche 를 球sphairos와 웬시석 흔압으무 
보는 입싱으노 소개핀나 이런 꺼점에시 이듀 꼬누는 γ규성직 시지1 
~ 세일워미노 섣성하는 임원론자노 쥐급띤나 이 시세E 이 전직으노 
201 아래의 무헌정자에 관한 간선진승의 검두는 11. ß. Gottscl때k 
‘A.naximander ’ s Apeiron ,' Phranesis 10, lS 까든 꺼:ε 게시 된 지표듬어) 
매해서 연구지든 시이에 매난히 여미 으1 건듬이 게시되어 있으q 이낙시민드 
보A으1 직 낀십 천승듬어) 매한 상이한 선해듬괴 쟁시듬은 또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301 ‘모든 깃이 가능직으루는 렘께 있지만 현실직으우는 아니냐”라고 므L하는 깃이 
디 정획하다는 것 
아낙시만드로스와 서앙적 자연이해의 맹아 17:i 
무규정석이ê.l 면 그들의 arche는 이려스π텔레스의 제일전김와 동일한 
성걱의 것이 될 것이디 그마니 여기서 이려스rE댈러l스의 이범은 잔 
정석이iI_ 유받석이디 이에 비추이 얘 건데， 그기 이 견해를 이 진 칠 
학자들의 것으무 생각히기받디는 그들의 사갚무부더 사신의 걸문을 
이끔어 내는 깃으노 생각했다는 건론을 이끔어 깐 수 었다 
2) 아닉시아F보(샤 나워휴자외 암께 분뉴판 누 구신 
“밑에 놓이뉴 분체인 것(Lo on sCnl1a lo hypokeimenon)흘 -그것 
이 셋 증에 어떤 깃이븐， 아니면 붙비-나 너 주밀하면시P 공 /1 센q 너 
미세한 마븐 어떤 깃이픈- 하나무 엔~는 사와듬컨 츰츰핍 (pyknotèS) 
과 성끽(manotes)에 의해시 [__l_ 하나을] 이릿으루 . 'i't.듬어시 q븐 깃 
날음 산출해낸다 "(아뇌스도템레스 →자연학.1 A4‘ l tS7al:!l 
“[…] 디 른 시함틀은， 이낙시빈도보걱가 밍히는 것처럽， [히녀] 속에 
있는 니l럽지듣(td s enantiotctasl이 히니 보부터 텀어져 나F디 
(ekkrinesthail고 밍한디‘ 엑Jlll도콕퍼l ←와 이녁시고라À.처럽 히녀와 
여넷이 있다 1t 주장δ누 사렴능노 u}잔가지인데. 이능 역시 섞인 것 
(Lo migmaι。 로부터 다든 것닐음 갚 ιl해내키 따문이다 "( f자연학.1 ， 
AA 187a20l 
『자(씬헥 J 1 ~7a2()=DK 12Al (J에시는 자연천핵자듀이 누 !룹으보 분 
듀판다 섯 1낀째 1.룹븐 ‘ f 듀의 세얀워며담 하나의 끼지l보 섣정하고 
다른 깃븐은 이것으} 변화(modifiιation)헝내보 보는 입싱이며 다른 l 
둡 븐 나른 분 ..:<11 븐을 arche보 부터 ‘띨어 져 나옴'(separating out)에 의 해 
설냉하논 입장이다 추-지의 입장에서는 떤어지 나오논 불질늘이 가처l 
속에 이미 어떤 방사。-로 존재힌다? 할 수 었다， 아녁사?라즈‘ 엠 
퍼l노클레스， 아낙시만느로즈논 이 두 번째 그퓨 c 로 분류된다‘ 그러 
나 아낙사만느로스의 원리는 하나〈ω hcn)라.，7 이야71뇌며 나마지 두 
사팎의 경우는 하나이지 여릿이 침 -σ로 손새힌다? 이야기뇌며 띠라 
서 그듭의 원래 상태논 휴힘(mígma)이라 이야기된다 이 차이는 내년 
히 중 9히디- 이는 이낙시만드믿스기 이페이문을 세계기 그것에서 떨 
이셔 니 g 의 파정에 의헤 생성되었지만 단일한 것(lmity)으무 캔-았음 
17(i 
을 의미한디 이-l___- l'생성파 스별애 관히여 d 314all 이허에서 ç_ 디시 
확인되디 
『형이상~b 1069b22에서L 이 구문을 허시 않"__j_I_ 이낙시낀드무스틀 
디안른사들파 간이 디룬디 그이니 이것이 앞 『시연학4 구절의 구섬 
을 무효회시키지는 않는나 [낀덩이상펴」의 구선븐 얻송의 샤수 싱격 
이싱의 깃븐 아니며 「자엔펙』의 구신은 이전 논의~ 송함하는 싱격 
을 까진나 
3) 1 자연혁 J 203b6ff(DK 12A15) 
“설무 모든 깃이 니원(:tHj~)(he 3I'che)이거냐 아니면 니원에시 1-1 
왔으매， 무한정힌 깃(_to apc:iTOn)의 니원꺼 없나 [무헌정한 갓의 니원 
이 있응 경우]-'깃이 무헌정한 갓악 한계 (pcras)가 될 테니까 '11 나 
가 7것[꾸한징한 것]은 인웅의 은윈이기 πH ι 어1 ， 생성히지도 않고 소 
멸히지도 않는다 왜나하면 생기난 것은 까g 기까 수뷔에 없고‘ 노든 
소멸에도 꺼이 있기 때 ι 이디 7렇기 때 {i 에‘ 우리기 믿한 것처럼‘ 구 
한정한 것 이외의 다든 권인듬 (aiLias). 예컨대 사유(noun)나 사땅 
(끼lilian)파 같은 권인닐용 실정하지 않는 틴; 사럼듬이 말하μ이 。l
삿[듀권]의 듀원은 없 이， 그섯이 다든 삿뇨의 [끈원]이며 틴; 것용 
키F 임하고(pclicchαnl 모든 갓응 주종한나(kybcrnan)고 이겨진나 또 
한 이갓꺼 신직연 갓(10 Ihci이I1으우 샌안나 왜냐하면 이깃F 아니사 
만드루스와 대?분의 자인철학자듬이 맘하듯이， 사범하지 않고 
( 8thanaton) 피괴되지 않기 (anölethron)3l) 때 ι이디 꾸한징한 어띠 
것이 있다는 밍 S은 구잇요마도 5기지[은거]에서 닦구지듣에게 주어 
섰g 것이다 3~) 1]:' 시끼으보부터 (왜냐히띤 이것은 구한히니까1，깅 
그L.-'.]ll_ d기의 1」한로부디 (왜냐하1;:[ 수학자능노 ? 한(“ <llleirCl)용 
사§ 하니끼). 1:3:' 만약 생셔나손 섯의 원션이 무한하다1，1. 오로지 그딩 
갱?이1 만 생성파 소믿。l 그치지 않용 것이 ι) 는 점애서 1:4:' 게다가 한 
정디어 있는 깃(to pqJCraSmcIlon)꺼 언게나 어떤 깃과 핀련해시 한 
정도l는데.-'래시 반약 어떤 깃이 나븐 어떤 갓과 핀련해시 언제1-1 헌 
정될 수밖에 없나면 한겨lIpcrasl는 결코 였응 수가 없나는 겸에시 
I:S:' 한편 1 노든 사맘듬에서1 공통된 단서]픈 안기주는 것으보 꾸앗디보디 
:ll) ‘사멸하지 않， 1， 파괴뇌지 않기”는 조각글 B:l애 해딩된다 
321 이 /1시 밤하는 아써]이 F 악 의미듬꺼 아리스투넬레스식연 분시의 결과이시 
이낙시민드보〈으1 이돈에 의한 것은 이니디 
of낙시만드로스와 서앙적 자연이해의 맹아 
도 기상 3 픽한 것은 디응괴 간은 것이다 사고 속에서는 (en nc얀마 
낱이 나지 않기 때문에 7노 수거인 j기노 하늄 비낌노 부한하다 -l/_ 
여기친다 ‘[이리 λ노텔러11/- ，지연혁 J 20.3bl8이히) 
177 
여기서 무한정한 것은 한계(peras)기 없L 것으무 이야기되jI_ 있디 
l 마고 이깃이 꼬E 깃의 근워이 되는 이유이시도 하나 Gottschalk는 
불사이고 파괴되지 않는나는 부분만 아닉시반F도λ의 식섭 언명으 
노 본나 JJ) "러나 히폴미γλ는 아닉시반F도λ 역시 이 γ 한자가 
전지1'-' 눌러씨고 있나고 이야시했으며 따라시 지배(kybemm니라는 개 
념을 사용했을 가능싱이 커친나 인용운의 것 구신의 논변은 아닉시 
마F노A의 깃으도 생샤하시는 어렵나 유사한 논변이 멜마소〈에시 
노 발긴된다(82， 3) 
이상이 아리스토댐레스의 문힌에 apC1Ton에 내해 녕시작P로 ~1납 
하는 11 점늘이다 테오프라스토스는 아낙시만느로스의 이논은 두 번 
~1닙힌다 그의 「지연철학지늘의 긴해J에 나오는 두 (접 가운데 하 
나에서 그는 아낙시만느로스를 임원논지로 서소하고 었다 아낙시만 
드무스L 재일웬리를 윈←와L 디븐 무한한 기체무 생각했으1 네 이것 
은 영안히뇌 늙시 않으이 모든 세계틀 감싸jI_ 있디 테 9 고마스「스 
L 여기서 이낙시만드무스기 이페이른이 이떤 증류의 것인시 성병히 
허시 않jI_ 진딘인낀을 벙벙한데 대해 HI 판허jI_ 있디 
4-2-3 이랴스r;:넬페스와 테 9 고마스r;:스의 문헌들무부터 이낙시낀 
F노〈에 관한 나음의 견론을 이끔어 넨 수 있나 
]) 아닉시반F노〈의 arche는 얻송의 짖표인이며 l는 아닉사고라 
(의 마유괴 김은 운농인을 싱성하지 않았나 
2) "깃은 단수노 표현핀 아페이론이나 
.3.3) H. B. Gottsch81k, 앞으1 끼， .39쪽 fl「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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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것은 선적이jJ_ 영원히"1， 스별되시 않jJ_ 세계를 시배한디 
4) 이것은 물체석이기L 히니 이떤 윈스 흑은 인과진 기체와 동일 
81 시 않디 
5) 우 TL 이것으무부터 분리의 파정을 싱히1 생 11났디 이전에서 
_ l_ 의 아페이론은 엠퍼1도클tllι나 아닉사고라(의 워시혼함괴 
유사하나 
6) 베오l라λ보λ는 _ r듬 일워론자노 분뉴했나 
레오 .H고p，보^_.:_; 따라 많은 학자튼이 아닉시만F보(까 단일한 구 
분되지 않븐 시지1도부터 시식한나고 생샤했나 l 러나 일부 연구자듀 
_2_J4) 아페이논이 아낙사딘라스의 씨앗(spcnna)처럼 F 힘이라고 생각 
한다 이늘은 아낙시만느로스가 임원논지이기 보다는 다원논지이며 
그가 임원논지로 철학사에 이해된 것 E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때문 
이라민 힌다 아리스토댄레스가 지신의 질적 빈화 이논유 무리하111 
지연철학지늘에시1 작용하여 다원논지늘까지노 임원논지처럼 다루구 
었다는 것이다 이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강벽한 영향은 받은 테오프 
마스r;:스ç. 미찬기 시마L 것이 이들의 주장이디 테 ?고마스π스기 
이낙시낀드무스를 일웬둔사무 디루지만 그의 문헌에 그기 무의식석으 
무 이낙시만드무스기 디인문을 견지했gg 멍이 L 구절이 DK12Bl 의 
논란 많은 ex hon 구절이미 L 것이디 그이니 이들의 주장은 이 랴스 
r;:_델페스의 입장을 정확히 제시해주jJ_ 있지 뭇히디 이니스π델페스 
L 이낙시민드무스와 디 웬른사들의 치이를 잘 인지히__j_I_ 있었으"1 양 
자의 입싱을 〕lL누 인성했나 l미고 아마〈보템τl'，샤 아닉시마뇨노 
〈에게 집직 변회 (alloiosis) 이론을 적용한 곳이 없으며‘ 나워론자인 
.'_.:_; 얻워론자노 반E 하능의 이유샤 없나 아마 λ보템τ11λ는 아닉시 
마뇨노〈가 아페이론으노부터 짖직 변회샤 아니라 분리(diakrinεsthai) 
의 괴성을 통해 워소E 이 아페이론으노부터 생겨나오며， 나른 나워론 
341 에 킨대 Ilcidcl 'Qualitativc Changc in Prc-Socratic Philosophy ,' .A.rcldu 
fuer GeschÎchte der Philosa{)!1Îe 19‘ 1900 잔소 
of낙시만드로스와 서앙적 자연이해의 맹아 17,) 
사들파 딛랴 윈-:-.들이 ‘허니이이 여릿‘이미L 입장을 취허시 않았디jI_ 
밀했디 이 언멍은 이주 정확한 언멍이이 이라스r;::_넬페스기 이낙시낀 
드무스의 입장을 변형시켰디jI_ 이야기하 허둥의 이 g 기 없디 
나른 한연으도 아페이론이 단일한 깃으노 생샤흰 소지듀을 나유괴 
김나 
]) 먼저 이것이 지녔나고 이야시되는 선직인 싱격을 언급합 수 있 
나 아페이론은 불면이며 세게÷+ 지배한나 자선의 불변하는 싱 
집을 까지는 여러 구성요소듀이 시게직으도 혼합되어 있나는 
뀌념괴 이 선직인 싱집이 소회도1 시 어렵나 
2) 아낙시만느로스가 사용했딘 개념이 어띤 것이는 그가 사불이 
생성‘ 소멸힌다고 생각한 것 E 튼린이 없다 그런데 틴는 원소 
늘이 이미 아페이논 내에 손새힌다변 이 생성 소멸이런 무잇은 
의미힐 것인가9 하이덴_2_J5) 생성이 새겸협이요 소멸이 분해라 
고 하는데 이런 입장ξ 파E베니데스 이후에 엠페노클레스나 
아낙사고라스에 미로소 나타나는 주장이다 
3) 디인문은 파므매니데스의 시상에 대한 데 g 으무 재기되 것이이 
최스한의 인랴무 산병한디L 웬칙에서 멍사면 치선의 입장일 
뿐이디 
일윈른석 해서이 해결해야 하 디음 문제 L 디븐 윈스들이 이것으 
무부터 분 t랴되이 니왔디 L 주장이디 분리된 것이미면 섬 t랴 이진에 
아페이론 내에 이미 준재해야 합 깃이나 하나의 해견책은 아페이론 
이 외전한 혼함 싱내에 있어 어떤 것도 녹핍직 워소도 보이지 않는 
나는 깃이나 3ó) _ r 러나 이 대담도 근본 문세늑 해견하지는 섯한나 
?긴 1 Heidel, 앞으1 눈 ι .:>13쪽 이히 진조 
361 C;, Vlastos , Equ비ity and Justicc Ìn Early Grcck Cosmologics ,', 
Classical Philology 42, 1947, 171쪽 이하. F , JV[, CornIord. Prinι.~lplum 
Sapi‘ ltiae 178쪽 이하 참주 아응러 P. Sdigman, TIι Aι eiron of 
Anaximander, London ，16쪽 이히 의 빈은 진:ε 
1 씨) 
이페이문은 이 경? 그 구성 9인 이전의 득자석 성걱을 기지는 실체 
己1는 것인데 개념석으무 불벙묘하디 그 원전이 찬으무 히니피면 이 
떻게 그것에서 디 븐- 성진의 것들이 분리되이 니옥 수 있는기? 만약 
원솟들이 원천에 이미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떤 의미에서 히니일 수 
있으며 일워직 입징 이라 활 수 있는가‘? L미고 ‘ {깃이 생 싱판다는 
만븐 도대:Ã1J 타당한 깃인가9 혼딴R 안에 이미 풋재한나는 깃괴 혼 
판닫 에시 생 싱한다는 깃은 양집 불가능하다 
5 
이려스T느넬페스와 테?그I. c.l스rE스의 전승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건정적인 애닦을 젖끼는 어렵다 l 러나 l듀이 아닉시만F보〈의 우 
한정자듬 단얻 /1세보 다룬 깃븐 타당해 보인나 .，븐이 우한정자에 
관해 더 이싱의 꽉심한 정보암 전하지 않븐 깃은 아마도 아닉시만c 
보{ 자선의 분현이 ‘ f 정보듬 난고 있지 않있가 때분이라고 생각하 
는 깃이 타당할 늦 하다 아닉시만c보《가 ‘대갑꾀는 것븐’을 어떻게 
생각했던지 간에 }의 생각에는 당시의 통념 즉 l깃븐이 싱후 영속 
적인 갇응 속에 있다논 것， 그2-]y_ 우주의 지속이 이 대립되논 것늘 
사이에 어떤 종뮤의 니형이 있기 때문이라논 생각유 나누어 가지y_ 
있었다논 점은 아낙시만느로스 지신의 년편이라? 생각뇌논 부분P 
로부터 분13히 이야기될 수 있다‘ 이던 생각은 알느L바이온과 허l라클 
레이토스의 사상에노 나타나며 히포느l라테스 학파의 ‘?내 의학’이 
씌어질 당시에 임반화뇌어 있딘 생각이다‘ 아낙시만느로스의 년편 l 
애 니너난 생킥은 이떤 무한한 것 흑-은 대단히 키서 한량이 없는 이 
떤 것이 모듀 것들을 듬마싸iL 있으111， 이것은 이， 한 핀으무- 괜헝 
석이지 않디는 것이디 그것은 이떤 빈대되는 것 히니와토 갚지 않i 
그것의 성진y_ 가지i 있지 않디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의 웬진으무넨 
기술되이‘ 영웬 ò] iL 신석이디 37) 
of낙시만드로스와 서앙적 자연이해의 맹아 1M1 
이낙시낀드무스의 만핀은 그이니 생성의 파정에 대해서니 관련되 
변화니 운등의 성각에 관해서 그랴jI_ 이런 변화를 시작히게 81'-: 힘 
등의 문재들에 관해 분벙한 그림을 제시해 주시 L 않L디 이미 1 이 
낙시낀드무스의 독창성은 이간은 시웬석인 것을 선화석 언이의 옷을 
입히지 않고 개념회합 수 있었나는네 누어야 합 깃이나 3ll) 
선회에시 깅힘을 섣멍하는 빙식은 깅힘에시 얻어나는 일을 인간의 
힘을 웰씬 념어시는 _ r 미고 통싱적으노 볼샤해한 선에 워인을 :‘C마 
는 빙식이나 생싱괴 소여의 워천으도시의 무한정자에 꺼한 아닉시마 
F노A의 입싱도 l깃이 깅힘에시 일싱 직으노 만남 수 있는 것이 아 
년 한에시， 깅힘을 섣멍하는 이론이 마노 경힘사내도부터 띠난나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은 것이다 그라나 아낙시만느로스에서 설'3 헝파 
피설'3 헝의 관계는 신화의 경우보다 훤씬 밀집하고 엄격하다는 점이 
아울러 이야기될 수 있다 무한정지는 그 새념에서 바로 힌정된 것유 
지시하민， 반내로 현정된 것은 무힌정지 선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낙시만느로스가 무힌정지에 소멸뇌지 않음과 나이먹지 않읍의 성 
격은 부여했는데 이 생겨늘E 통상적 6 로 신늘에시1 부여뇌닌 성격이 
디 이무써 무한정사기 신의 지위에 놓이게 되 _iL， 또한 신들1 무한 
정사의 각으무 위지시이진디 선석인 것이 틸 인각화 될 뿐 이니마? 
그것의 개닝이 딛미시 L 파정이 진행되jI_ 있 L 것이디 39) 
:17) 다음애 인 g 뇌는 히꼴ι1토스의 llK1~All ， Il~ 참조 “아낙시딴」로스뉴 프락 
시아데스의 아듬로서 밀러]모스 사럼이다 이 사럼은 있뉴 섯닐의 듀권 
(arche)은 ? 한정한 것이 ι)는 이떤 권전(physi 、 Lma μm apemm) 。로서 
이깃에시 하능등(tou‘ ouranous)과 」깃[하능]듬 속의 세계(kosmon)까 생 
겨난나고 맘했나 이깃[본싱]? 영원하고， 낀지 않으며， J깃꺼 또힌 모든 세 
계등응 품라싼Q(pclicchdn)[고 」는 막했t+j 또 」는 생겨나(gCIlCSCÕS)과 
있응 (ousias) _Î_라고 소멸(phthoras)이 한징되어 있디고 믿고 시낀 g 믿한 
디 아 시맏은 꾸한정한 것g 있는 것듬의 은윈이머 인소(stoicheion)라고 믿 
히면서 큰인(tcs archcs)이라는 이뉴g 처 S으보 사용댔디 또 여기에 잇g 
여 운웅(kim~sin)은 영원하며， 이 운농 치。11서 하누닐。l 생기거1 된다， 1， 했 
다 "(11 딩 01 이겨 이실듬에 대한 논박， I(i，1I 
,38) J f'vIansfeld, DÎc Forsakratiker T, Redam 198.3, 57쪽 이히 쥐소 
lM~ 
그의 시 8 기 상딩한 추상적 수준에 이므렀디 L 시싱은 시구기 ? 
주의 중심에 무엇에 의해서π 시시되시 않은 채 떠 있디 L 그의 주 
장40에서 이 1 정? 진작될 수 있디 그에 따므면 이렇게 떠 있을 수 
있L 이 8L 이? 한 방헝으무 유직일 이 8 기 없기 때문이디 포퍼기 
f 칸괴 반벅이라는 괴희직 사유의 대난하고 장쇼직인 한 예보 ÷f친 
했딘 l의 이런 가정은 선괴 김븐 주자연직인 것에 시대어 자연 헨 
싱을 섣멍하던 --:-1회직 세게이해~ 이미 분명하게 념어선 깃이라고 
보아 늘팀이 없을 깃이나 우미샤 일싱직으도 깅현하는 깃5의 시워 
을 공통직인 어떤 것으노 싱성하면시 _ r 의 γ 한정자는 --:-1회직인 깃 
의 경게~ 념어시고 있을 뿐 아니라 l의 선행자도 앙려진 남레λ의 
입장이 지나는 어려움유 협리적。로 넘어서는 개념적 장치를 마핀하 
" 있기노 하다 탈레스가 딸하듯 불이 기원이라변-1-1 ) 곰 그럼 묻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라는 묻읍에 직변하111 된다 아낙시만느로스의 
무한정지라는 이 기원은 그것유 넘어 다시 기원은 묻유 굉요가 없는 
어띤 것。로 설정뇌고 있다 현정된 시간의 질서에 띠라 빈호't<5}며 
소'i'~뇌는 임상의 사뭉늘과는 ↑1\'1히 11 분뇌는 것。로서 무한정지는 
이 간은 모든 것을 시배 8]-Z_:- 것이이 비디와 호수” 추위와 너위 l당파 
81 느 기니 전시 안의 모든 것들파 데 주적으무 이것은 너 니 이먹시t 
←별되시 ç_ 않~ 이떤 것이디 물파L 딛랴 무한정사기 너 이상 그 
기안을 물이찬 필 9 기 없L 것이듯이 너 이상 그 기윈을 물이갇 필 
9 기 없L 방식의 산병 방식을 우리L 옆에 이미 언갑된 시구의 위 
,39) J M8I1sfeld 간은 젝 56 이히 쥐소 
40) DK 121김6 참주 
111 DKllA12 “막데ι는 「약 간은 척희 1)의 징시지보서 [은윈-，'2-] 움Ihydör)이 
니] 이 말하든데(그 때문애 그는 땅이 분 위에 있다는 견해듬 내세왔다] 아마 
노 민 섯의 자잉 ι이 축죽하다는 것파， 일 자체가 여기서 생산다뉴 섯， 그 
이 . ，~ 이섯에 의해 [민 섯이] 생쉰매누 섯([_9_~ 것닐까] 생겨나는 원선 
(ω cx hou)-,c 모든 깃의 니원이나)응 딩고시 이번 꺼해를 취하며 11매 。1
선 이유 뿐 아니라 모든 깃등의 씨앗듬F 축축한 본싱 (_tcn physin hygran) 
응 갖는냐는 이유 때문에 」번 가정응 겪힌 깃 김나21 을꺼 축축힌 깃듬어] 
매해서 7만 분성의 은윈이다 ‘ν형이상희 JJ A.3, 98.3bG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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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이낙시_jI_피스의 신멍에서 디시 민난 수 있디 힐러l스기 :T 
장히듯 지구기→ 물이l 떠 있디-_jI_ 히면 이이서 곧 그 물은 디시 무엇이1 
시탱되이 있七지의 물음이 제기되디 세계기 이무 것이lπ 시탱되시 
않_jI_ 우T의 한 기운-데 있다는 이낙시민드무스의 대담은 비컨 이 간 
은 문유의 가능성을 워천적으노 무의미하게 만F는 대닦이라고 할 
수 있다 _，-깃을 념어 더 이싱 믿어;감 수 없고‘ 믿어 감 펀요가 없을 
arche듀 세시하는 아닉시만F보(의 이런 대닦 냉식븐 l의 (승이라 
고 전애지는 당레(의 사유÷÷ 학집하게 한 단계 친전시키는 깃이었 
다고 할 수 있다 이킴이 :-f묻에 근기한 가섣의 섣성(posiùo)괴 논빅 
(refutatio)을 견녀댄을 통애 괴핵 이묻이 이론으보시의 타당성 요구듀 
힐 수 있다변 과학이본이 지나논 이런 실정작 성격은 우리가 _17내 
그2.1스 세계에서 성립힌다y 이야기하는 로?스의 실정성과 정획히 
임치하논 것이다‘ 아낙사만느로스의 이논은 바로 이던 점에서 즉 그 
실정적 생격에서 서양 근내 과학이논유 선 1 '-힌다_17 이야기할 수 있 
P며 나아가 서양적 지연관의 맹아를 이야‘문F 
이다다 ‘ 
